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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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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새벽 기도중 주께서는 저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. ]

심정이다. 사랑이다.

오직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바란 것은 

심정 사랑뿐이었노라.

그러나 모든 마음은 그 행실로 드러나는 것.

나는 가자고 하였다,

천국으로, 가나안으로,

낙원에도 머물지 말며 

광야에도 머물지 말라 하였노라.

그러나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 통해 

외치고 그리 외쳐도 

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머물겠다 하는구나.

( 안 믿겨져 소리치는 자, 불만 불평 하는 자, 꼬투리잡고, 

씩씩거리고 있는 자, 우두커니 있는 자, 아예 자리 편 자들이 

보였습니다. )

내 이들을 어찌하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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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은 그 육의 생각과 행실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.

그 모든 것이 그리 형성된다.

그러하니 그들을 내 어찌하랴.

나는 오직 바라보라 하였다.

모세가 놋뱀을 들듯 

이 시대 사랑하는 자 피 철철 흘리며 

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 심정도 모르고 

그를 진정 회개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,

내 어찌하랴. 

기도하라 하였노라.

그 모든 잘못된 체질은

기도의 용광로에 다 녹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.

마지막 기회, 

진정 깨달은 자 은밀히 역사하는 나를 만나리라.

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

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

숨기지 아니하노라.

속히 빠져 나오라.

사망의 잠에서 광야에서

내가 가라고 한 땅에 속히 향하여 가야 한다

소금기둥이 되어 버린 자,

우두커니 있는 자 많구나.

속히 움직여라. 속히 기도하여라. 속히 깨어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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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거대한 행렬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. 주님은 아주 밝은 빛이 

되셔서 앞장 서셨고 주를 따라가는 거대한 행렬이 보였습니

다. 그러나 몇몇은 군데군데 이 사막의 광야 죽음의 땅에서 

천막치고 헝겊 데기 깔며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.)

 

지금은 기도하여야 할 때

나는 대화함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

너희가 디뎌야 할 한걸음 한걸음을 

인도하고 알려 주고 있노라.

(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빛이 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. 하

나님의 정신과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. 기뻐하며 감

사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. )

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.

이는 자신의 선택이며 기도하는 책임분담이니라.

젖과 꿀이 흐르는 땅

나 여호와의 사랑과 말씀이 

차고 넘치는 곳으로 속히 나아오라.


